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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 주민들의 ‘결사반대’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2일 3,000명의 경찰병력 

등을 투입하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재개하였다. 이유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

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를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

것이다. 

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들고 있는 공사재개의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. 이미 널리 알

려진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‘제어케이블’이 설치되어 있다. 이 

‘제어케이블’을 교체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안정성이 검

증 안 된 위조부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

것이다. 

 따라서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의 재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, 서둘러서도 안 된다. 그럼

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‘재시험’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위조부품을 그대로 

둔 채 발전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. 이것은 밀양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과 생

명을 무시하는 처사이다. 

 그리고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밀양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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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. 밀양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에는 관심이 없을 

뿐 아니라 공사가 재개될 경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그 어느 때

보다 충분한 대화가 절실하다. 

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이하 “우리 모임”)은 “정부와 한전이 지금이라도 ‘서두를 

필요도 없고, 서둘러서도 안 되는’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멈추고 밀양 주민들이 8년이 

넘는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바를 귀담아 듣을 것”을 요구한다. 그것은 ‘죽음’까지도 각오

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

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끝내 강행함으로

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모임은 그 책임을 

정부와 한전이 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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